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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무번째 이야기

그 곳에서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Conference & Outreach

6월 13일부터 19일까지 인도네시아 아웃리치가 있었습니다. 
현지 사역자 70분이 모이기를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그 곳은 
워낙 땅이 넓어, 컨퍼런스가 열리는 반둥으로 모이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이용해야 하는데,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이 그 경비를 
지불하기에는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획 단계부터 기
도를 할 수 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는 어른 70분, 아이들 15명
이 참석하는 응답이있었습니다. 섬기는 분들을 빼고 순수하게 

현지 목회자와 사역자 분들만 계산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주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외 컨퍼런스에 강사 3명, 아웃리치 팀 6명, 싱가폴에서 3명이 함께 했고, 특히 싱가폴 팀의 귀하면서도 낮은 자
세의 섬김을 경험했습니다. 셋팅, 간식 준비, 선물 포장 등 이런 저런 모양으로 조용히 드러내지 않고 땀 흘리며 섬
기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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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상 선교사님은 4번의 주제 강의를 통해 영혼 구원, 말씀, 복음, 현지화를 
위한 전략에 대해 명 강의를 하셨습니다., 김형회 목사님은 돈과 하나님에 대
한 성경적 태도를 주제로 특강을 하셨는데,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실제로 
그런 삶을 사신다는 것을 알고, 전하시는 말씀과 삶이 하나로 일치하시는 귀
한 주님의 일꾼이시라는 확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저로서는 
살짝 부담도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두 번에 걸쳐 “라구” 인도자 강습회
를 가졌습니다. 한국에서 통하는 유머가 인도네시아에서도 통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열심히 재미있게 참여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이런 강습회가 세
계 곳곳에서 열리고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기를 소망했습니다. 특히 가나
의 우리 MK들이 촬영하여 보내준 “라구” 주제가 동영상을 보며 동작도 따라 
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낯설은 한국어 가사임에도 후렴구가 나올 
때는 동작도 따라 하고 함께 “라구!”라고 외치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도 보였
습니다.

매 순간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특별히 졸업식과 사역자 임명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대부분이 이슬람 교도들이기 때문에, 그 곳에서 기독
교인으로 살아가며 BEE 사역자로 헌신하는 것은 특별한 주님의 은혜임이 분명합니다.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뜨
겁게 기도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도 했습니다. 서로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되는 기쁨
을 경험하고 그들의 순전한 모습을 보며 천국에서의 우리의 만남이 이런 모습일 것이라는 예상도 했습니다.

Watch & Pray

컨퍼런스가 잘 끝나고 현지 신학교와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들의 교회사와 상황에 대해 설명을 들으며 상대적
으로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 했습니다. 편하고 안락한만큼 우리에게 절박함과 간
절함이 있는지 스스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슬람 사원도 방문하였는데, 예배 시간에는 남자만 사원 안으로 들어가고 여자와 어린이는 사원 바깥에 앉아있는 
모습을 보며 약자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따라 기도하는 모습을 보
며 나는 저렇게 정기적으로 주님과 기도로 소통하고 있는지에 대해 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근교에 있는 BEE 사무실을 방문하여 사역 보고도 듣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역도 넓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헌신적으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며 은혜를 받았고 이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 하여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을 섬겨야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일요일에는 현지 교회 예배에 참석하여 특송도 하고, 김형회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축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현
지 목사님의 현지어 설교를 들으면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을 수도 있는데 김목사님의 한국어 설교를 현지어로 통

역하시니 참 좋았습니다. 반둥에서 자카르타로 이동할 때 길도 많이 막히지 않
고 원활하게 움직였고 차 안에서 우리끼리 별 내용도 아닌 이야기에도 함께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역 다닐 때 늘 혼자 다니고, 이번처럼 아웃리치 팀과 함께 하
는 경우는 드문데,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중보해 주는 
팀이 함께 하는 든든함이 있었고, 특히 이번 경우는 내가 혼자 인도하는 세미
나가 아니라 컨퍼런스의 일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어서 부담감도 없는 편한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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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에서 만난 현지 분들과 진정으로 사랑하며 하나되는 귀한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제 옆에 앉은 인도네시아 분에게는 
그런 마음이 별로 생기지 않고 불편한 마음이 생겨 살짝 회개하는 시간을 갖
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간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많은 것을 생각하
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Saya Cinta Anda! ( I Love You)

-----------------------------------------------------

Thanks to…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비오는 수요일”이 방학에 들어갑니다. 함께 사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특히 
글 부탁 드렸을 때 선뜻 응하여 주신 많은 분들께도 고개 숙여 감사 드립니다. 가장 감사 드리는 분은 글을 읽어 주
시는 BEE 가족임을 확신합니다.

돌아보면 매주 글이 나온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늘 채워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은 제가 받은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래도 방학이 되니 살짝 즐거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방학을 끝내고 재충전하여 더욱 은혜 넘치는 모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한숙영,편집:이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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